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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간호사의 임종간호경험

End-of-life Care Experiences of Long-Term Care Hospital Nurses

여형남*

Yeong-Nam, Yeo*

요 약 현재 우리나라 요양병원은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는 주로 만성질

환을 가진 노인들로서 장기요양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요양병원에서 임종하는 경우가 많아 요양병원에서의 임종간호 중요성

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러한 특징에도 불구하고 요양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임종간호에 대한 연구로는 주로 양적연구들로

서 임종간호 경험에 대해 심층적으로 파악하기에 제한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현상학적 방법을 통해 요양병원

간호사의 임종환자 간호경험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 현상의 의미를 심층적으로 기술하고 이해하고자 함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C 시에 위치한 요양병원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7명을 선정하였다. 연구방법은

심층 인터뷰로 2021년 12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인터뷰 자료는 Giorgi의 현상학적 방법으로 분

석하였다. 연구 결과 ‘임종간호에 대한 간호사의 태도’, ‘연명에 대한 양가 감정’, ‘요양병원의 임종간호에 대한 현실’,

‘삶과 죽음에 대한 성찰’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요양병원 간호사의 임종간호 태도를 변화시키고 대처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임종간호 보수교육 및 중재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주요어 : 임종간호, 경험, 요양병원, 간호사, 질적연구

Abstract Currently, the number of Long-Term Care Hospital in Korea is continuously increasing with the 
increase in the elderly population. Patients admitted to Long-Term Care Hospital are mainly elderly with chronic 
diseases, and because they are for long-term care, they often die in Long-Term Care Hospital, and the 
importance of end-of-life care is gradually increasing. In spite of these characteristics Studies on end-of-life care 
for nurses in Long-Term Care Hospital  are mainly quantitative studies, and there is a limit to in-depth 
understanding of end-of-life care experience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Long-Term Care Hospital nurses' nursing experienceof end-of-life patients through a phenomenological 
method, and to describe and understand the meaning of the phenomenon in depth.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7 nurses who had worked for more than 6 months at a nursing hospital located in C city. The research 
method was in-depth interviews, and data were collected from December 2021 to March 2022. The interview 
date were analyzed by Giorgi's phenomenological method. As a result of the study, ‘nurses’ attitude toward 
end-of-life care’, ‘ambivalence toward life prolongation’, ‘reality of end-of-life care in Long-Term Care 
Hospital’, and ‘reflection on life and death’ were found. Therefore, it is thought that End-of-life nursing 
Continuing educationand interventional education programs should be developed to change Long-Term Care 
Hospital nurses' end-of-life care attitudes and improve coping skills.

Key words :  End-of-life care, Experience, Hospital, Long-Term Care, Nurse, Qualitativ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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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요양병원은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2018년

1,464개[1]로, 2012년 593개와 비교하면 약 2배가량 증가

하였다.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는 주로 만성 질환을

가진노인들로서대부분치료보다는장기요양을목적으

로입원하기때문에[2], 가정으로돌아가기보다요양병원

에서임종을맞이하고있어[3], 요양병원에서의임종간호

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

환자조사분석자료에따르면의료기관의퇴원환자 1,000

명 중 65세 이상노인환자사망으로인한경우가요양병

원이 425명으로 상급종합병원 80명과 종합병원 90명에

비해 약 4∼5배 정도로 많은 것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4]. 요양병원을노인들이임종을대기하는장소로도

해석하고[5]. 요양병원에서임종을맞이하는경우가일반

적인추세이므로 요양병원에서노인환자들에게질적인

임종간호를 위한 서비스 질 확보를 위한 임종간호 실무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5].

우리나라 요양병원 임종간호를 다룬 연구들에서 간

호사는 임상현장에서 임종환자를 간호해야 하는 상황에

자주노출되기때문에[6], 임종간호스트레스는요양병원

간호사가일반병동간호사보다더높고[7], 좋은 죽음을

맞이하도록 노인환자를 돕는 것에 어려움을 호소한다고

하였다[5]. 또한 임종간호교육에대한체계적인교육프

로그램개발과관련보수교육제도의시급성을언급하였

다[8]. 이러한연구결과들은노인환자의요양병원에서임

종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종간호 대비가 미

비함을 짐작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우리나라 간호사들의 임종간호에

관한 국내외 질적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 급성기 의료

기관에서 중환자 간호사[9][10]나 신생아 중환자실 간호

사[11][12], 호스피스 간호사[13][14]등을 대상으로 임종

간호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요양병원 간호사를 대

상으로 임종간호에 대한 연구로는 주로 양적연구들로서

[15][16], 임종간호 경험에 대해 심층적으로 파악하기에

제한이 있다. 또한 간호사를 대상으로 노인임종에 대한

질적연구가소수이루어졌지만, 연구현상이임종간호가

아닌 환자 죽음[5]과 임종[17]에 초점을 두고 있어 임종

간호에 대한 질적연구는 이들 연구와 차이가 있을 것으

로 본다.

질적연구 중에서 현상학적 연구방법은 요양병원 간

호사가경험하는임종간호경험에대하여공통적인의미

를 기술하고 그 본질을 파악하기 위하여 유용한 방법이

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요양병원 간호사의 임종간호 경험

에대한의미구조와본질을밝히기위하여 Giorgi[18]의

현상학적연구연구방법을시도하였다. 연구결과는추후

요양병원 간호사의 임종간호체계 마련에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 연구목적

연구의 목적은 요양병원 간호사의 임종간호 경험의

의미가무엇인지심층적으로이해하고기술하고자한다.

이를 위한 연구질문은 ‘요양병원 간호사의 임종환자

간호경험의 의미와 본질은 무엇인가?’이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Giorgi[18]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하

여요양병원간호사의임종간호경험에대한 의미와본

질을 기술하기 위한 질적 연구이다.

2. 연구참여자

연구 참여자는 C시에 위치한 요양병원에서 6개월 이

상근무하고있는간호사 7명으로연구의목적을이해하

고 참여하기를 동의한 자를 선정하였다.

연구참여자에대한윤리적고려를위해 연구자는면

담전모든참여자에게연구의목적, 자료수집방법, 익명

성과비밀보장에관해설명하였다. 면담내용은녹음되며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과 연구

과정 중 원한다면 언제든지 연구참여를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설명 후 연구동의서에 자발적으로 서명을 받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징은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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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Table 1. Subject's general characteristics

성별 교육정도 병원경력 직책
1 여 대졸 5 간호사
2 여 대졸 5 간호사
3 여 대졸 10 간호사
4 여 전문대졸 7 간호사
5 여 전문대졸 5 간호사
6 여 대졸 6 간호사
7 여 전문대졸 5 간호사

3 자료수집방법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자료수집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2월까

지 진행되었다. 연구자는 먼저 전화통화로 참여자와 면

담 날짜와 시간, 장소를 정하였고 개별적으로 심층면담

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 참여자에게 동의를

허락받은 후 면담 내용을 현장기록 노트에 메모하거나

녹음하고 면담 당일 참여자의 녹음 내용을 그대로를 필

사하여 연구자 개인 컴퓨터에 입력하였다.

연구 질문은 ‘요양병원에서 임종하는 환자를 간호하

면서경험한것을이야기해주시겠습니까?라는개방적인

질문으로시작하였고주제에대한참여자의솔직한진술

을 얻기 위하여 연구자는 참여자의 진술에 과도한 반응

을자제하면서중립적인태도를취하기위하여노력하였

다.

자료는 8번째 참여자와의 면담 이후 새로운 내용 없

이 유사한 개념이 도출되어 자료가 포화상태 되었다고

판단하여 자료수집을 종료하였다. 면담 회수는 참여자

별 1∼2회였으며 1회 면담에 소요된 시간은 60분∼80분

이었다.

4.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요양병원 간호사의 임종환자 간호경

험을 파악하기 위하여 Giorgi[18]의 현상학적 분석 방법

을 근거로 분석하였다.

먼저, 면담 내용과 작성된 메모, 필사 자료를 반복해

서 천천히 읽으면서 전체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였다. 두

번째단계에서는연구주제인현상에초점을맞추어참여

자가진술한내용하나하나의미를분석하면서의미단위

를 구분하였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요양병원 간호사의

임종환자 간호경험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두면서

구분한의미단위를 학문적용어로전환하여기술하였다.

마지막으로참여자가경험한의미단위를종합하여일반

적인 이론적 언어로 통합하여 의미구조를 확인하였다.

5.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확보

본연구는 Guba와 Lincoln[19]의엄밀성평가기준에

따라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첫

째 연구의 사실적 가치를 확보하기 위해 분석된 내용을

기술한후참여자중 3명에게그내용이본인의경험내용

과동일하다는진술을받았다. 또한적용성(applicability)

을확보를위해진술이포화가될때까지면담을지속하

였으며,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요양병원의 간호사에

게 연구 결과를 보여주고 공감을 확인하였다. 질적 연구

경험이 풍부한 간호학과 교수 1인에게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를 의뢰하였고, 분석한 의미에 관하여 지속적인 논

의를 통해 합의된 결과를 도출하여 연구의 일관성을 확

보하였다. 연구자는 참여자에 대한 연구자의 가정, 편견,

선 이해등을배제하기위하여, 면담내용을들으면서연

구자의선입견이반영된진행이없었는지지속적으로성

찰함으로써 중립성을 확보하였다.

Ⅲ. 연구결과

7명의참여자로부터 심층면담을통하여요양병원간

호사의 임종환자 간호경험의 의미를 분석한 결과 4개의

범주와 11개의 구성 요소가 도출되었다. 요양병원 간호

사의 임종환자 간호경험은 ‘임종간호에 대한 간호사의

태도’ ‘연명에대한양가감정, ‘요양병원의임종간호에대

한 현실’, ‘삶과 죽음에 대한 성찰’로 나타났다. <표 2>

표 2. 요양병원 간호사의 임종간호경험
Table 2. End-of-life Care Experiences of Long-Term Care
Hospital Nurses

범주 구성요소
임종간호에

대한

간호사의

태도

임종간호에 대한 두려움
임종간호의 좌절감

임종간호시 감정이입

연명에 대한

양가감정

연명치료와 중단의 딜레마
보호자의적극적인 연명치료에 대한 안타까움
연명치료를 위한 반복되는입⦁퇴원의 악순환

요양병원의

임종간호에

대한 현실

임종간호에 대한 대처능력 부족
연명치료에 대한 인식부족

좋은 죽음을 위한 임종간호의 한계

삶과 죽음에

대한 성찰

좋은 죽음에 대한 의미 되새김
앞으로의 삶에 대한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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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종간호에 대한 간호사의 태도

1) 임종간호에 대한 두려움

참여자들은 임종이라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임종

간호에 대한 경험 부족과 숙련도가 부족하여 임종환자

를 간호할 때 두려움을 느낀다고 하였다.

임종이라는상황을맞이하게되면어떻게간호를해야할지정말

두려워요. 같이 근무하는 선생님이 경력자면 맘이 조금 편안해지고

저보다경력이 적거나경력이 많아도 일의 숙련도가 부족한선생님

과 같이 근무하게 되면 근무 내내 긴장되고 힘들어요. (참여자 1)

2) 임종간호의 좌절감

참여자들은 노인환자를 간호하면서 전혀 컨디션이

나빠질 징후가 없었던 환자가 갑자기 상태가 나빠져

임종하시는 경우에는 스스로 우울감과 좌절감을 느낀

다고 하였다.

요양차입원하시고컨디션이괜찮았는데갑자기MI attack이라

든지흡인되어응급상황이발생해서임종하시는경우생각하지도못

한상황이라당황해서우왕죄왕하는경우도있고적극적으로응급대

처를했지만임종하는경우나자신을탓하기도하고환자와보호자

들에게 죄송한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참여자 2)

3) 임종간호시 감정이입

참여자들은 오랫동안 입원해 계시면서 동고동락 하

셨던 환자분들이 임종하게 되면 감정이입이 되어 마음

아파하였고 오랫동안 우울한 기분을 가지게 된다고 하

였다.
오랫동안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시다 보니 환자분이 임종하시

게되면정이많이들어가족은아니지만가족이임종하신것같

이 감정이입이 너무 많이 돼서 민망할 정도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는데.. 내 가족이돌아가신것같이마음이아프고며칠우울한

기분이 많이 들었어요. (참여자 6)

2. 연명에 대한 양가감정

1) 연명치료와 중단의 딜레마

참여자들은환자분들의컨디션이나빠지면서임종이

다가오는 증상을 보이면 솔직히 의미 없어 보이는 치료

를 계속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편안하게 임종을 맞이하

도록 도와드리는 게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지 많은 갈등

을 가지게 된다고 하였다.

요양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치료는 거의 근본치료가 아니라 증상

치료이기 때문에호전되는 경우가거의없어요 그래서컨디션이 극

도로나빠져임종이얼마남지않았는데증상완화를위한수액을달

기위해 혈관을 찌르고 아니면 c-라인을 잡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

더연장되는삶이의미가있을까하는생각이많이들어요오히려고

통스러워하는 환자분들이 안타까워요. (참여자 4)

2) 보호자의 적극적인 연명치료에 대한 안타까움

참여자들은 환자분의 컨디션이 좋지 않아 임종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도 환자분의 치료에 대해 적

극적인 보호자들의 노력을 보면 이해는 하지만 안따가

운 마음이 든다고 하였다.

컨디션이너무좋지않아임종이얼마남지않은것같은데보호

자들의적극적인노력을 보면 의료인 입장에서 간호사입장에서 그

만하시는게좋겠다는이야기가정말못하는거죠. 이런상황이간호

하면서 딜레마에 빠지게 하는 것 같아요.. (참여자 3)

3) 연명치료를 위한 반복되는 입·퇴원의 악순환

참여자들은 환자 컨디션이 조금이라도 나빠지면 3

차 급성기 병원으로 가셔서 위중한 상태를 치료하고

다시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호전되지 않는 입·퇴원의

반복으로 고생하시다 결국 임종하시는 모습에 안타까

워하였다.

뇌졸중으로입원해계셨시던중위암으로전절제술하고또폐로

전의돼서너무가래가많고제대로밷어내지못하다보니수시로폐

렴이발생해서열이나면급성기병원으로전원하시는거예요거의

한달에한번정도는 3차급성기병원으로전원다녀오시더니마지

막임종하실때패혈증으로돌아가시는모습보니마음이많이아팠

죠.. (참여자 7)

3. 요양병원의 임종간호에 대한 현실

1) 임종간호에 대한 대처능력 부족

참여자들은 급성기 병원에서 퇴사 후 이직한 임상

간호 경험이 부족한 간호사들과 요양병원의 간호사 인

력 부족으로 인해 임종환자나 컨디션이 갑자기 나빠지

는 환자들에 대한 대처능력 부족으로 임종간호에 대한

부담감을 가진다고 하였다.

요양병원에는나이가많고경력이많은간호사들이근무하는곳

이라고생각했지만요즘에는급성기대학병원에서 3~6개월 정도근

무하다가입사하는간호사들도많고하다보니 1년 미만인간호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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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많이있어요. 그러다보니아무래도임상경험부족으로임종환자

나컨디션갑자기안좋은환자들을간호하기에힘들어하죠. 그리고

요양병원은환자가 노인이고의료인력도 부족하고 대처 능력도 부

족하다 보니 임종환자 간호에 부족함이 많이 있죠.. (참여자 2)

2) 연명치료에 대한 인식 부족

참여자들은 요양병원이 호스피스 병동과 달리 임종

환자에게 좋은 죽음을 위한 전인적인 간호가 아닌 증

상에 따른 치료와 간호로 인해 환자나 보호자가 긴 병

에 지쳐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전 연명치료에 대한 인

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우리나라는동방예의지국이라환자분컨디션이좋지않고회복

가능성이전혀없어도보호자들이그래도할수있는건해야된다고

주장하는보호자들을보고있으면안타깝죠. 지금 호스피스병동같

은 경우에는 사전 연명의료를 작성하고 환자분에게 좋은 죽음으로

통증없이생을마감할수있도록하는데요양병원에는그렇지가못

한 게 안타까워요. (참여자 2)

3) 좋은 죽음을 위한 임종간호의 한계

참여자들은 호스피스 병동은 진단을 받고 좋은 죽

음을 위해 증상관리와 심리 사회 영적 간호가 주로 이

루어지는 반면 요양병원은 심리 사회 영적 간호 보다

는 증상에 대한 치료가 주로 이루어지다가 고통스럽게

임종을 맞이하는 임종간호의 한계를 경험하였다.

호스피스 병동은 환자분이나 보호자들이 병을 받아들이고 어느

정도준비하면서맞이하는죽음이라면요양병원은예고되지않은죽

음을 맞이하는 것이 안타까워요 증상에대한치료를 반복하면서 삶

의 정리 시간이 없다는 게 안타깝죠. (참여자 4)

4. 삶과 죽음에 대한 성찰

1) 좋은 죽음에 대해 생각함

참여자들은 요양병원 환자의 임종을 경험하면서 죽

음을 삶의 한 과정으로서 받아들이게 되고 좋은 죽음

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게 되었다.

요양병원에임종환자를간호하다보면죽음을자연스럽게삶의

과정으로인식하게돼요. 임종은그사람이지금껏살아온삶의마무

리하는 것이고 또한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알 수 있는

거같아요. 그래서좋은임종을맞이하기위해하루하루주어진삶을

최선을다해감사하며살아야겠다는생각을많이하게되었어요. (참

여자 1)

2) 앞으로의 삶에 대한 준비를 하게 됨

참여자들은 임종환자를 지켜보면서 자신이 살아온

삶을 돌아보게 되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미래를 준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였다.

임종환자들을 간호 하면서 죽음에 대해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

다가임종환자를지켜보면남의일이아니구나하는생각이들고 앞

으로의삶에대해많이생각하게되더라고요... 무엇보다도건강관리

가제일중요한것같아요. 돌아가시는어르신들보면아무것도가지

고가시지않잖아요그래서너무욕심내서살지않고건강관리잘하

면서주어진일에최선을다하면그게행복한삶일것같아요. (참여

자 7)

Ⅳ. 논의

연구결과 요양병원 간호사의 임종환자 간호 경험은

‘임종간호에 대한 간호사의 태도’, ‘연명에 대한 양가감

정’, ‘요양병원의임종간호에대한현실’, ‘삶과죽음에대

한 성찰’로 나타났다

첫 번째 범주인 ‘임종간호에 대한 간호사의 태도’에

포함되는 경험의 구조를 보면 참여자들은 임종이라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임종간호에 대한 경험 부족과 숙

련도부족으로두려움을느끼고, 갑작스러운응급상황으

로 인한 임종에 대해 우울감과 좌절감을 느끼며, 임종에

대해 감정이입이 되어 마음 아파하고 우울한 기분을 가

지게 되는 것을 알았다. 이는 임종 환자를 간호하는 간

호사의 태도로 긍정적, 부정적 감정을 가진다는 선행연

구와비슷한맥락이다[20]. 이러한결과를통해, 요양병원

간호사의임종태도는임종환자에게제공하는돌봄에영

향을줄수있으며, 임종 태도가긍정적일수록임종환자

에게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게 되므로[21] 간호사들이 임

종간호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기 위한 노력이 필

요하다. 따라서 요양병원 간호사가 임종에 대한 긍정적

인태도를확립할수있도록임종관련간호교육을통해

임종에대한지식을체계적으로습득할수있도록할필

요가 있다.

두번째범주인 ‘연명에대한양가감정’에포함되는경

험의구조를보면참여자들은의료진과보호자의의견에

따라행해지는연명치료와중단에대한딜레마에빠지게

되고, 의미없어보이는연명치료를위해반복되는입·퇴

원의 악순환으로 고통스럽게 임종하시는 환자분을 보면

서 연명에 대한 양가감정을 느끼는 것을 알았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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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국내임종간호에대한연구에서공통적으로나타

나는 의학적인 관점의 생명 연장과 돌봄 관점의 편안한

죽음간의갈등이라고볼수있다[11]. 이러한 결과를통

해 요양병원 간호사가 죽음에 대한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임종환자 교육을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심리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상담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세번째범주인 ‘요양병원의임종간호에대한현실’에

포함되는경험의구조를보면참여자들은요양병원에대

한경험부족과간호사인력부족으로인해임종환자간

호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며 요양병원은 호스피스 병동

과달리심리사회영적간호보다는증상에대한치료가

주로 이루어지다가 고통스럽게 임종을 맞이하는 임종간

호의 한계를 느낀다는 것을 알았다. 이러한 부담감은 임

종간호 스트레스를 높이고[22] 요양병원 간호 서비스질

을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요양병원 간호사를 대상으

로임종간호에대한대처능력을향상할수있는임종간

호 교육 프로그램은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또한 우리나

라노인들에게인식된좋은죽음이임종기간이짧고잠

을자는 듯한편안한죽음이라면[23], 편안한임종을돕

는 것은 임종간호의 주요한 과제라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요양병원에서도 환자의 편안한 죽음을

도울 수 있는 호스피스 서비스에 대한 방안도 숙고되어

야 할 것이다.

네 번째범주인 ‘삶과죽음에대한 성찰’에포함되는

경험의 구조를 보면 참여자들은 오랜 시간 환자의 임종

을 경험하면서 차츰 환자의 죽음을 삶의 과정으로 자연

스럽게 받아들이고,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게 되며 미래

를 계획하고 삶의 소중함을 느끼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

러한결과는요양시설이나요양병원노인환자의임종은

종합병원간호사들이겪는갑작스러운환자의임종이아

니라, 환자들과 장기간 함께 하면서 예측되는 현상이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 참여자들은 환자의 죽음을 삶의 과

정으로자연스럽게받아들이고, 자신들의삶을돌아보는

경험을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 임종간호 경험에 대

한 질적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와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5][24]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요양병원 간호사의 임종환자 간호 경험 의

미가무엇인지현상학적방법을통해심층적으로살펴보

고요양병원간호사의임종간호체계마련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 참여자는 연구 참여자는 C 시에 위치한 요양병

원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7명이 참여하

였다. 2021년 12월부터 2022년 3월까지심층면담을통해

수집된자료를 Giorgi의 현상학적분석절차에따라분석

하였다.

연구결과 ‘임종간호에대한간호사의태도’, ‘연명에대

한 양가감정’, ‘요양병원의 임종간호에 대한 현실’, ‘삶과

죽음에 대한 성찰’로 나타났다.

요양병원 간호사는 임종이라는 상황을 맞이하게되면

임종간호에 대한 두려움과 예기치 못한 환자의 임종에

우울감과 좌절감을 느끼고, 오랫동안 정이 많이 들었던

환자분의임종에감정이입이되어마음아파하며급성기

병원과 다른 임종간호에 대한 태도를 가진다. 또한 의료

진과 가족들의 적극적인 연명 치료에 대한 양가감정과

좋은 죽음을 위한 임종간호의 한계를 느낀다. 이러한 경

험들은요양병원간호사들의업무가중과스트레스를증

가시켜 이직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요양병원에서

도 체계적인 임종간호교육이 강화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요양병원 간호사가 전문적인 임종간호를 제

공하기 위한 임종간호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참여자가 모두 여성이어서 남성

간호사가경험한임종간호를포함하지못하여향후성별

에 따른 임종간호 경험의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제언한다. 또한 본 연구 참여자들은 최소 5년 이상의 임

상경력자들이지만 급성기 병원에서 이직한 경력도 포함

되었기 때문에 추후 요양병원 경력만 고려한 연구가 진

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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